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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十方方世世界界

관통도로∙철탑에

1000년 역사 비경

■내포문화권 중심 가야산은

예로부터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명

산 가야산은 충청남도 서북부에 돌출

된 태안반도의 동쪽을 남북으로 달리

면서 동쪽으로는 예당평야지와 서쪽

으로는 서산∙태안지역으로 나누는

곳에 위치한 내포문화권 중심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가야산은 백제시대 때

부터 중국과 사신왕래, 유학, 무역을 통

하는 길로서 금강 하구와 한 축을 이

루는중요한장소였다. 

특히 가야산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 가

야라는 말은 코끼리를 뜻하는 말이고

상왕은 코끼리의 왕으로 흰 코끼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

인의태에들어온부처님의상징이다. 

가야산은‘백제의 미소’로 유명한‘서

산마애삼존불(국보제84호)’을비롯해

보원사지(사적 316호)∙백암사지 등

100여개의 폐사지와 보덕사∙개심사

∙일락사∙문수사∙보원사 등 현존

사찰이있는불교유적의보고이다.  

가야산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관통도로, 송전철

탑, 골프장건설로신음하고있다. 

충청남도가450억원의예산으로계획하고있는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남연군묘에서 시작해 서산시 운산면 용현

리보원사지에폭7~10m, 길이10.059km에이르는‘가야

산순환도로’와‘고압전선철탑’건설계획을잡고있는것. 

5월25일가야산남연군묘앞.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불

자 등 300여명이 가야산 오르는 산길에‘백제의 미소 길’

이라는이름을붙이고그길의숨소리와문화유산을보고

느끼고지키기위해서한자리에모였다. 

‘백제의 미소 길’명명식에서 가야산연대 집행위원장

정범 스님(보원사 주지)은“이 산은 차가 다니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어이없는

탁상행정으로 1000년 역사와 비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이길을‘백제의미소길’로명명한다”고밝혔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산을 지키는 의미로 새로운 도로가

예정된가야산자락에부부장승을세웠다. 

신랑 장승은 머리에 백제의 5층 석탑을 의미하는 관을

쓰고‘천하 대장군’대신‘백제의 미소 길’이라는 문구가

쓰여졌다. 각시 장승은‘백제의 문화를 밝히라’는 뜻에서

족두리에검은해가그려졌다. 

장승을 깎은 방유석(48∙예산군)씨는“가야산에 순환

도로가생긴다는말에기막혀장승을만들게됐다”며“현

재까지밝혀진80여곳의사지(寺址)에장승을세워이산

이불교성산임을알리겠다”고말했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두 맨발로 산을 오르

기 시작했다. 평소에 맨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산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

며얼굴에는미소가가득했다. 

마가스님은가야산을오르는중에참가자들에게“가야

산과 나와 남을 느끼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한발

한발 나아가라”며 말하고“자연을 지키고 남을 위하길 원

한다면 성 안내는 얼굴을 공양구로 삼고, 부드러운 말 한

마디와진실한마음으로모든것을대하라”고조언했다. 

산행 중에는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길을 안

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동참한 모녀는

“눈이 안보여 불안하다기보다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

각들이더예민해져바람소리물소리가야산의향기를더

많이느끼게돼서좋다”며팔짱을끼고호흡을맞췄다.

가야산 개발과 개발 저지 운동에 대해 수업 시간에 알

게돼참가했다는강선영학생(공주대지역사회개발학과)

은“맨발로 가야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가야

산의 느낌을 알게 돼 기쁘다”며“이 산이 지켜질 수 있도

록대안을찾았으면좋겠다”고밝혔다.      

예산/글∙사진=고영배기자

가야산을 지키기 위한 장승을 이운하는 참가자들.

충남도 450억 예산 가야산 개발계획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불자 등 300여명

자연∙문화유산 지키기 위해 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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